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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농업과 농촌이 포함되길 촉구 한다!
-  농 민 도  국 민 이 다  -

■ 정부는 3월 2일 국무회의를 통해 19조 5000억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을 의결했다. 

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국회 심사만을 남겨두고 있다. 정

부는 코로나19의 지속된 대유행으로 두텁고 폭넓게 피해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각별

히 신경 썼다고 말하고 있지만, 우리 농업과 농촌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해 

농촌지도자회는 심히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. 

■ 코로나19로 여러 분야가 어렵지만 특히 농업분야는 작년부터 계속된 기후변화로 인

한 농작물 재해와 코로나19가 겹치며 그 피해가 막대하다. 지금도 △전국 학교 급

식 중단으로 인한 친환경 농산물 판로 확보의 어려움 △집합금지에 따른 입학식․졸
업식 등 행사취소로 인한 화훼농업 시장 침체 △이동제한에 따른 농촌체험관광 시

설 운영중단 △외국인 노동자 감소로 인한 농촌지역 인력난 등 여러 곳에서 어려움

을 겪고 있다. 정부와 여당은 피해가 발생한 우리 농업과 농촌의 어려운 현장이 보

이지 않는 것인지, 보지 않는 것인지 묻고 싶다.

■ 지금까지 3번에 걸쳐 지급 된 31조 4000억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한 다양한 분

야의 국민에게 사용되었다. 하지만 그동안 우리 농업분야는 정부의 계획에서 사실

상 배제되어 왔다. 두텁고 폭넓은 4번째 지원계획에도 우리 농업과 농민이 포함되

지 못한 것은 사실상 현 정부의 농업분야에 대한 홀대로 해석할 수 있다. 정부는 

이러한 차별적 대우로 농업분야가 가지는 소외감과 분노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

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농업인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. 

■ 전국 10만 농촌지도자회원은 이번 4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선정을 비롯한 정책 결

정과정에서 농업인이 소외 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천명하는 바이다. 현 

정부와 여당의 차별 없고 상식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. 농민도 국민

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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